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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설 여사의 발언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최근 설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숭고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여리다. 어려운 사람들

을 보면 감정적으로 동화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

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

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설 여사는 노조의 노자도 모른다면서도 “(당시) 노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

다, 지금은 민노총이 되어서 굉장히 정치색이 짙지만 당시 노조는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노동운동은 순수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이라며 폄하한 것입니다. 더욱 기

막힌 것은 외모로 평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조하는 사람들

은 못생기고 과격하다는 발언이, 본인 스스로 노동운동을 했던 장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국민 앞으로 나와서는, 구로공단을 찾아 여성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노동운동 이력을 홍보하는 것을 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차라리 김문수 후보의 말은 앞뒤라도 같습니다. 극우로 변질된 김 후보는 “노

조가 없어서 감동받았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등 반노동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오늘도 미사여구와 광폭행보를 하시는 설 여사께 묻겠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

십니까. 대체 무엇이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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